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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이 시 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 34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성인애착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 AAS), 그리고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global self-esteem sclae), 윤석빈(1999)이 개발한 정서조절 양식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

과 상관분석을 하였고,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 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애착과 지지추구적 정서

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애착과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애착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등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이해하여 적절한 상담적 개입을 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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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기는 이후 독립된 성인기를 결정

짓는 중요한 과도기적 시기라 할 수 있다. 입

시제도로 인한 통제적이고 제한적인 생활방식

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이 허락되는 급격한

환경변화, 정체성 확립과 부모로부터의 심리

적 독립이라는 발달과업, 진로 선택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심리 내적․외적의 다양한 문제들과 부딪치게

된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 및 발달과제로 인

해 대학생들은 생애 주기 중 다른 어떤 시기

보다도 정서적으로 민감해 질 수 있다. 따라

서 대학생 시기의 정서조절은 한 개인이 인격

체로 성장해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

소라 할 수 있다.

정서조절은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유연하

게 전략적으로 반응하여 균형감 있게 조절할

줄 아는 것으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

적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가정이

나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의미한다(Salovey

& Mayer, 1990; Thompson, 1994). 따라서 정서

조절은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적인 기능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정서를 조절하는 양

식은 정신 병리와도 중요한 연관이 있다

(Bonanno, 2001). 특히 정서에 대한 다양한 조

절 양식은 그 방법과 상황, 경험하는 정서에

따라 효과와 만족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Barett &

Gross, 2001).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

용한다. 개인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정서조절

양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적절한가에 따라서

부정적 정서의 해소 정도 뿐만 아니라 궁극적

으로 그 사람의 정신건강 상태가 결정될 수

있다. 나아가 정서조절의 실패는 일시적으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강화

하게 되며 과잉행동이나 행동억제로 나타날

수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6). 여러 심리치료

자들은 정서조절의 실패를 정신병리의 핵심이

라고 보고 내담자에게 다양한 정서조절기술을

습득시켜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치

료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Fosha, 2000; Greenberg, 2002; Gross, 1999;

Omaha, 2004; Southam-Gerow & Kendall, 2002).

Greenberg(2002) 역시 내담자가 정서를 잘 조절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심리치료의 핵심

적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정서조절 양식은 한 개인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으며, 정서조절 양식의 구분에 대해서는 학자

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Morris와

Reilly(1987)는 여러 문헌을 개관하여 인지적 재

구성, 문제지향행동, 친애행동으로 구분하였고,

Thayer, Newman과 McClain(1994)은 부정적인 정

서를 조절하기 위한 방략으로 능동적 조절,

주의분산, 수동적 조절, 정서의 발산, 약물복

용, 철회-회피 등으로 구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Gross(1998)는 상황선택, 상황수정, 주의

배치, 인지변화, 반응조정이라는 5가지 과정을

선행사건 초점적 양식과 반응초점적 양식이라

는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는

윤석빈(1999)이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의 세 가지로 구분한 정서조

절 양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들마다 부정적 정서조절 양식의 수와

명칭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

정적 정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과 회피적이고 주의-분산적으로 대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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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구분을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다. 여기

에 덧붙여,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구하여 부정적 정서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앞의 두 조절 양식과는 별개의 양식으

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

적 정서조절 양식은 크게 능동적 양식, 회피

분산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의 세 범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민경환, 김지현, 윤석

빈, 장승민, 2000).

지금까지의 정서조절 양식에 관한 연구들은

각각의 정서조절 양식이 주로 개인의 심리내

적 적응 및 부적응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를 다루어왔었다(Morrow & Nolen-

Hoeksema, 1990; Thayer et al., 1994; 김희숙,

2006;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임민주, 2009; 임전옥,

2003; 한금선, 박은숙, 송준아, 김근면, 진종희,

강현철, 2007). 그러나 한 개인의 정서조절 양

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관련 변인들이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정서조절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먼저 애착을 들 수 있다. 애착 이론은 정서조

절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관련성 있는 중요

한 틀로 간주되어진다. Bowlby 이론의 기본 가

정 중 하나는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광

범위한 조절 전략으로 내재화되어 개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고통을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애착 이론에서는 유아와 양육자가 유아의 정

서를 조절하기위해 함께 행동한다고 간주한다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재인용). 즉,

유아가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정서적 위

안을 추구하고, 양육자는 유아가 필요로 할

때 정서적 위안을 제공한다. 이처럼 양육자의

가용성과 반응성에 따라 정서의 상호조절은

유아에게 내재화되고 점차 정서에 대한 자기

조절 능력으로 발달된다(Crawford, Shaver, &

Goldsmith, 2007).

이와 같이 생애초기에 애착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급격하게 발달된 애착체계는 자신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하

나의 성격적 특성으로 굳어진다(Feeney, 1999;

Mallinckrodt, 2000). 결과적으로 내적작동모델은

주요 애착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친밀감과 안

정감의 조절과 충족을 중심으로 발달하며 개

인적인 잠재력과 건강한 대인관계의 기초를

제공하고,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의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Kirkpatrick &

Davis, 1994) 즉, 생애 초기의 애착경험에 의해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아동기를 거쳐 청년기,

성인기까지 계속된다. 성인으로 이어진 애착

을 성인애착이라 부르는데, 이는 신체적, 심리

적 안정감을 주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정인

에게 근접하고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

으로 노력하는 안정적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신노라, 2000).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기의 낭만적 사랑을 유아의

애착 형성과정과 동일시하고, Ainsworth, Blehar,

그리고 Waters(1978)가 확인하였던 안정, 회피,

불안/양가 애착의 세 가지 범주를 성인의 관

계 영역으로 확장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Hazan과 Shaver의 3범주 척도는 성인에게 나타

날 수 있는 회피적 애착 양식의 질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면

서, Bowlby(1973)의 내적 실행 모델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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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 부정의 표상을 구

분하여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그리고 공포

형으로 유형화한 4범주 척도를 개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성인애착 유

형을 측정하는 도구를 통해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 및 정서적 경험의 차이(Kobak

& Sceery, 1988; Searle & Meara, 1999; 이귀선,

2001)를 다루었었다. 연구 결과들은 애착유형

에 따라 정서 패턴이 상이하며, 불안정 애착

유형인 사람들에 비해 안정 애착 유형인 사람

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결과는 대학생 시기

의 애착이 정서조절 양식을 발달시키는데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간접적으로 시

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양식의 기초를 이루는 차원과 애착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

착척도(AAS)를 통해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

식간의 관련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대학생의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서는 애착과 같은 관계적 변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내재화된 자신에 대한 개념이 정서조절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정서조절 양식은 사회 정서적 경험의 상

호작용과 함께 개인 내적 특성에 의해 획득되

어지는 기술로써, 관계적 변인과 함께 개인

내적 특성에 관한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본다

면 한 개인의 정서조절 양식 형성과정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재화된 자신에 대한 개념으로는 자아존중

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

한 주관적 평가로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

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으로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적 자원이다(Coopersmith,

1967; Rosenberg, 1985).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

자아상, 자기평가, 자기수용 등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며 특히 자아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자아개념은 판단적인 개념

이 아니라 기술적인 개념으로서 자신의 특성

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되

지 않는 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한다(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정서적 평가 요소가 내포되어 있

는데, 이러한 평가는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간의 관련성에 대해

서 Bryant(1989)의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볼 수 있다. Bryant는 긍정적인 경험을 보이게

하는 경향의 개인적 차이와 그러한 경험을 약

화시키는 개인차 변인을 조사한 결과 자아존

중감이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내었다. 자아존

중감이 낮은 사람은 그들 자신에 대한 전체적

인 평가가 부정적인 사람들이거나, 적어도 자

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덜 긍정적인 사

람들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쉽게 긍정적인 기분을 가질 수 있지만,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긍정적인 기분을 쉽게

약화시킨다. 또한 Heimpel, Wood, Marshall, 그

리고 Brown(2002)의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보다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려는 동기가 더 낮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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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은 각각 정서조절 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계적 변인인 애착과 개인 내

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상호관련성에

의해 정서조절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

조절 양식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함을 언급하

고 있다. Thayer 등(1994)의 연구에서는 남성들

은 주의분산과 결합된 즐거운 활동을 추구하

거나 직접적인 긴장 감소(예. 술과 담배들의

약물)를 정서조절 방식으로 보고하는 반면, 여

성들은 소극적인 정서조절 행동(예. TV 보기,

쇼핑)이나 사회적 지지, 정서의 발산 등을 들

었다. Nolen-Hoeksema(1991)은 우울에 대한 대

처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남성들은 주의분

산을 여성들은 반추에 의해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에 어떤 차이가 있고, 정서조절

양식 중 어떤 양식이 적응 혹은 부적응과 관

련되는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관

련 변인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조

절 양식이 발생되는지 그 차이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

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검증해보고, 이러한

중재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경향성

을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

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교직 및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

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9명을 제외

한 총 34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남학생은 133명(39.1%), 여학생은 207명(60.9%)

이었다. 평균연령은 21.6세(표준편차 2.35)이며,

학년은 1학년은 74명(21.8%), 2학년은 96명

(28.2%), 3학년은 84명(24.7%), 4학년은 86명

(25.3%) 이었다.

측정 도구

성인 애착 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

AAS)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하고 박은경(1993)

이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의 5

점 척도이며, 각 6문항의 의존, 불안, 친밀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존은

중요한 타인이 의존 가능하고 필요할 때마다

옆에 있다고 느끼는지를 묻고 있으며, 불안은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

운 정도를 묻고 있으며, 친밀은 중요한 타인

에게 쉽게 접근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

을 느끼고 있는 지를 측정하고 있다. 세 가지

하위 차원의 점수 중 의존과 친밀 차원의 점

수가 높고 불안 차원의 점수가 낮으면 안정

애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Collins & Read, 1990).

AAS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의존, 친밀,

불안 차원에서 각각 .75, .69, .72였다(Collins &

Read, 1990).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의존, 친밀, 불안 차원에서 각

각 .68, .56, .74이었고, 전체 애착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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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척도(global self-esteem scale)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최정아(1996)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4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5

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채점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

는 문항들의 응답을 역산한 후 긍정적 자아존

중감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응답과 서로 합하

여 총점을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2이었다.

정서조절 양식 체크리스트

정서조절양식 체크리스트는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이를 줄이

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양식을 구분하기 위

하여 개발된 것으로, 윤석빈(1999)이 개발하고

임전옥(2003)이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

하였다. 총 25문항의 5점 척도이며, 능동적 양

식 8문항, 회피분산적 양식 9문항, 지지추구적

양식 8문항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동적 양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문제해

결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문제해결

행동을 하며 자신의 느낌, 혹은 상황을 이해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회피분산적 양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의를 분산하고 주로 문제

상황으로부터 회피를 한다. 또한 지지추구적

양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구한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

식에서 각각 .79, .71, .85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예비 분석으로 성별

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검증과 상관관계 분

석을 하였다. 그 다음 성별에 따른 성인애착

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

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

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우, 성인애착과 자아

존중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각 상․하집단

으로 나누어 집단 간 정서조절 양식의 평균값

을 비교하여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

고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3.0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결 과

예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예비 분석으로 성별

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측정변인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있는 변인은 정서조절양식 중 지지추구

적 양식(t=-3.45, p<.01) 뿐이었고,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지지추구적 양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2

와 같다. 그 결과, 남자대학생의 경우에는 성

인애착은 자아존중감(r=.49, p<.001)과 유의미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 양식(r=.22, p<.01), 지지추구적 양



이시은 /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 903 -

식(r=.32, p<.0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계, 회피분산적 양식(r=-.21, p<.05)과는 유의미

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

적 양식(r=.36, p<.001)과 지지추구적 양식

(r=.26,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었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애착은 자아존

중감(r=.50,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가 있었고,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 양식

(r=.16, p<.05), 지지추구적 양식(r=.32, p<.001)

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회피분산적 양식

(r=-.24, p<.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

은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 양식(r=.29, p<

.001)과 지지추구적 양식(r=.29, p<.001)과 유의

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회피분산적

양식(r=-.25, p<.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

아존중감의 중재효과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구분 남자 여자

변인 1 2 3 4 5 1 2 3 4 5

1. 성인애착 1 1

2. 자아존중감 .496*** 1 .509*** 1

3. 능동적 양식 .226** .362*** 1 .162* .290*** 1

4. 회피분산적 양식 -.215* -.029 -.145 1 -.248*** -.250*** -.185** 1

5. 지지추구적 양식 .321*** .260** .258** .194* 1 .322*** .293*** .242*** -.092 1

* p<.05, ** p<.01, *** p<.001

표 2. 성별에 따른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양식의 상관관계

변인
평균(표준편차)

t
남(n=133) 여 (n=207)

성인애착 3.39(.47) 3.36(.44) .45

자아존중감 3.05(.45) 2.98(.41) 1.48

능동적 양식 3.63(.55) 3.55(.62) 1.17

회피분산적 양식 3.06(.54) 3.09(.62) -.40

지지추구적 양식 3.68(.64) 3.93(.64) -3.45**

** p<.01

표 1. 성별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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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방법은

중재적 중다 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이라고 불리운다(Aiken & West, 1991).

절차는 남녀 집단별로 성인애착을 먼저 투입

하고 그 다음에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였으며

그 후에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그 후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미한 경우,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각각 상․하 집단으로 나누어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F

능동적 양식

성인애착 .226** .051 7.029**

자아존중감 .331** .083 10.029***

성인애착*자아존중감 1.496 .015 7.554***

전체 R2 .149

회피분산적 양식

성인애착 -.215* .046 6.322*

자아존중감 .103 .008 3.710*

성인애착*자아존중감 .631 .003 2.589

전체 R2 .057

지지추구적 양식

성인애착 .321*** .103 15.049***

자아존중감 .134 .014 8.582***

성인애착*자아존중감 2.490* .043 8.208***

전체 R2 .160

* p<.05, ** p<.01, *** p<.001

표 3. 남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3.3

3.4

3.5

3.6

3.7

3.8

3.9

4

하 상

성인애착

지

지

추

구

적

정

서

조

절

양

식

자아존중감 상집단

자아존중감 하집단

그림 1. 남학생의 성인애착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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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정서조절 양식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애착이 정서조절 양

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아존중감의 중

재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 결

과,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은 지

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β=2.490, p<.05)만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체적

인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의 중

재효과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학생의 경우, 성인

애착의 정도에 따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

식의 사용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남학생의 경

우, 성인애착의 상․하에 따른 지지추구적 정

서조절 양식 사용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학생의 경우 성인애착의 정도가 높을수록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이 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애착이 정서조절 양

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아존중감의 중

재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 결

과,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은 능

동적 정서조절 양식(β=1.889, p<.05)과 회피분

산적 정서조절 양식(β=-2.414, p<.01)을 유의

미하게 예측하여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

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2, 그림 3과

같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학생이 낮은 여학

생에 비해, 성인애착의 정도에 따른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F

능동적 양식

성인애착 .162* .026 5.552*

자아존중감 .279*** .058 9.376***

성인애착*자아존중감 1.889* .024 8.202***

전체 R2 .108

회피분산적 양식

성인애착 -.248*** .061 13.408***

자아존중감 -.167* .022 9.106***

성인애착*자아존중감 -2.414** .039 9.318***

전체 R2 .121

지지추구적 양식

성인애착 .322*** .104 23.758***

자아존중감 .174* .022 14.729***

성인애착*자아존중감 .714 .004 10.075***

전체 R2 .130

* p<.05, ** p<.01, *** p<.001

표 4. 여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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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

중감이 높은 여학생의 경우, 성인애착의 상․

하에 따른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

이 낮은 여학생은 경우, 성인애착의 상․하에

따른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 변화

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학생의 경우 성인애

착의 정도가 높을수록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

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은 급속히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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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하집단

그림 3. 여학생의 성인애착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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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학생의 성인애착과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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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예비 분석으로

서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검증과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

식만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회피분산

양식과 능동대처 양식은 남학생이 더 많이 사

용하고, 지지추구 양식은 여학생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유안진 등(2006)의 연구와는 부분

적으로만 일치하는 결과이며, 남자가 여자보

다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밝힌 연구들

(Eisenberg, Fabes, Ber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임희수, 박성연, 2002)과는 상이

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우선 여학생이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은 성유형화된 차별적

사회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즉,

여학생의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정서에 민감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

성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지지추구 양식을 더 많이 사

용한다고 볼 수 있다(유안진 등, 2006). 한편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나지 않아 다른

선행 연구들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연구

대상의 발달단계가 상이함에서 비롯되는 것으

로 해석되어진다. 즉,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데 반하여 다른 선행

연구들은 아동 혹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이

루어짐으로 인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 대학생들의 성평등 가치관 의식

향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희와

이시은(2005)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들의 경

우 여성성정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

음으로 양성성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많은 대학생들이 아직도 자신의 성역할을

고수하고 있는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지

만, 여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남성적 특성(행위

주체성)과 여성적 특성(친교성)의 균형 있는

발달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

들의 양성성정체감 발달로 인해 행위주체적인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으로 인해 남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라 예측된다.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없이 성인애착은 자아존중감, 능동적 정

서조절 양식,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과 유

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회피분산적 정서조

절 양식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

이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과 지지추구적 정서

조절 양식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생활만족

과 같은 적응과 관련된 변인이나 외향성, 정

서적지지, 정서표현성 등을 비롯해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되며,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

은 부적응과 관련된 변인과 관련됨을 밝히고

있는 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민경환

등, 2000; 신주연 등, 2005; 윤석빈, 1999; 이귀

선, 2002).

또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은 성인애착

과의 관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아존

중감과의 관계에서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

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여학생에게 있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

식의 사용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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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는 Caver, Scheier, 그리고 Weintraub

(1989)의 연구, 그리고 Peralin과 Schooler(1978)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앞으

로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발달단계에 따

른 성별 정서조절 양식 차이의 근원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다.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

감의 중재효과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

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

인애착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애착과 능동

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

인애착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의 관계

에서도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에게는 지지추구적 정

서조절 양식에 대해, 그리고 여학생들에게는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자아존중감의 정도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

아존중감의 중재효과는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자기 관련적 개념이 적응 및 발달에 강력한

설명력이 있는 변인임을 입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owlby(1977)의 주장대로 인생초

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내적작동

모델의 형태로 지속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

아존중감은 물론 정서와 행동의 규제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의 발

달은 Erikson의 주장대로 점성원리(epigenetic

principle)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장한 이후의

발달은 누적된 발달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생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내적작동

모델은 전생애 동안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먼

저 형성되는 자기 관련적 개념이나 특성의 발

달에 영향을 주고, 자기 관련적 개념은 다시

후속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점성적 발

달양상이 가정될 수 있다(장휘숙, 1998). 따라

서 성인애착이 정서조절 양식에 미치는 영향

을 극대화시키는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학생의 건강한 정서

조절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간의 상호작용

은 성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정서조절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역

할 정체감과 관련하여 해석되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에서

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다

른 선행연구들(Eisenberg et al., 1993; 유안진

등, 2006; 임희수, 박성연, 2002)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남성들은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을 더 많이 사용

하고, 여성들은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 지지추

구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능동적 정

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나타나 다른 성별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정서

조절 양식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대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역할 정체감 발달과 관

련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Bem(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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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물학적 성에게 바람직하다고 기대되는

성역할만을 획득한 사람에 비해, 생물학적 성

뿐 아니라 그 반대 성에게 바람직하다고 기대

되는 성역할 모두를 획득한 개인이 심리적으

로 더 건강하다는 양성성 모델을 주장하였다.

또한 Kilmartin(2007)은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 모두를 통합한 사람은 폭넓은 대처 전략

을 가지게 되므로 성에 일치하는 특성만을 획

득한 사람보다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이

처럼 균형 있는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로 인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성

역할 갈등에서 벗어나 좀 더 자신에게 효과적

이며 폭 넓은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

에 나타나는 결과로 그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사회․문화는 성역할 고정관념

에서 탈피하려는 의식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경우 그러한 변화

의 경향성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균형 있는 성역할 정체감 발달로

인해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은 성

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다른 종류의 정서조

절 양식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학생의 경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변 친밀한 사

람과의 애착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근접성을 추구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학생의 경우 심리

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변 친밀한

사람과의 애착을 기반으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하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이 건

강한 적응을 위해서는 폭넓은 정서조절 양식

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폭넓은 정서조절 양

식의 형성은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

용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

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은 문제해결 중

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위험을 감수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하며, 혼자

서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성장하면

서 배우고 이를 내재화한다(Levant, 1992) 이렇

게 남성의 성역할을 내재화하게 되면, 심리적

인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 자체

가 남성들에게는 전통적인 남성성(독립성, 목

적․과업․활동 지향성)에 위반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

될 수 있다(Robertson, 2001). 따라서 상담을 받

는 행위가 자신의 성역할을 위협하는 것이 아

님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면, 심리적 어려움

에 처한 많은 남자 대학생들이 상담을 통해

상담자와의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이를 바

탕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이와

함께 효과적인 정서조절 양식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자 대학생을 상담함에 있어서 상담

자는 내담자와 신뢰로운 애착 형성을 바탕으

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용기

를 내어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회피는 정서 경험을 일으

키는 자극으로부터 받는 정서의 강도를 줄이

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부적응적

인 이유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학습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서는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회피적 양

식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정보를 적절하게 사

용할 수 없게 된다(Campbell-Stills & Barlow,

2007). 즉, 부정적 정서를 발생시킨 상황이나

자신의 인지 및 행동양식을 적응적인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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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어 부정적

정서가 지속․유지되는 결과를 낳고 만다. 따

라서 여자 대학생을 상담할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정서경험을 함께 함으로

써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봄으로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정서조절 양식은 같은 정서조절

양식이라도 대상에 따라 성별 차이와 그 효과

및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인

구학적 변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표본을 대

상으로 한 정서조절 양식에서의 차이를 연구

한다면, 발달에 따른 효과적인 정서발달 양식

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에 한하여서

만 이루어졌다.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간

의 다양한 역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아존

중감 이외의 다양한 관련 변인들이 포함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바

람직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

정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높은 자아존중

감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

다. 따라서 높은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

며, 정상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경우

와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과장된 자아존중감

을 가진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미례, 2000). 뿐만 아니라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에 있어서도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

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정서조절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 긍정적 심리적 변인인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사용되었다. 앞으로

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심리적 변인도 함께 포

함하여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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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S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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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of college students' and their emotion regulation style. The participants were 340 college

students from Seoul and Kyong-Gi province. The instruments included: (a) adult attachment scale, (b)

global self-esteem scale, (c) emotion regulation style check list. Results are as follows. Self-esteem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male's adult attachment and their supportive-seeking emotion regulation

style. On the other hand, self-esteem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female's adult attachment and their

active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self-esteem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female's adult attachment

and their avoidant/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sty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counselor significant information of understanding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Key words : adult attachment, self-esteem, emotion regulation style


